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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alcohol-related research, with a specific focus on adolescent problem drinking, to provide 
evidence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adolescent alcohol problems and alcohol policy in Korea. Methods: A total of 17 studies 
examining adolescent problem drinking were included for meta-analysis. Using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the effect siz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 problem drinking were analyzed. Results: 176 variables were extracted under 
4 higher categories and 20 sub-categories. Variables were extracted using the four higher categories, namely individual, family, 
environmental, and demographics,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Results showed that most studies on adolescent problem drinking focused 
mostly on individual factors followed by family factors. Variables including drinking motivation, drinking expectancy, and peer relations 
showed relatively higher effect size. Conclusions: Study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balance between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examining problem drinking among adolescents. In order to provide evidence for alcohol policy,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macro environment that are known to influence adolescent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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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 및 운동능력,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적 발달이라는 주요과업을 성취하는 단계이다. 정신과 신

체건강이 강조되는 청소년기에 음주는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다(Chung, 2007; Hyun, 2012; Jang, 
2000; Kim, Lee, & Kim, 2001).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

르면 청소년의 평생음주경험율은 43.5%로 2명 중 1명꼴로 

음주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도 

16.3%나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경험연령은 2005년 

12.6세에서 2011년 13세로 증가했다가 2013년 12.9세로 약

간의 증감은 있지만 초등학교 시기에 음주를 시작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또한 음주자 중 지난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소주 5잔, 여자 3장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46.8%이고, 음주 후 문제행동1)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한 적

이 있는 비율은 40.5%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율은 첫 조사

가 시행된 2006년 39.0%에서 2010년 38.7%, 2013년 40.5%
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Kim & Kim (2013)은 전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술을 마시는 

청소년의 음주량과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은 높은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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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청소년의 음주가 청소

년보호법에 의해 완전규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의 음주는 법적 실효성을 기

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동시에 청소년의 음주가 

단순한 음주경험을 넘어 성인음주와 같이 주기적이고 정

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Lee & Chung, 
2010).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기의 음주는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비행이나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Kim & Kim, 2009). 어린 음주시작연령

은 여러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13세 이전 알코올사용은 

자살생각이나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ossarte & Swahn, 2011; Chung, 2011). 또한 위험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다(Englund, 
Egeland, Oliva, & Collins, 2008; Mason, Hitch, Kosterman, 
McCarty, Herrenkohl, & Haqkins, 2010). 음주는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경찰청 2012년 범죄통계에 따르

면 미성년자 범행시 주취가 4,725건으로 전체 4.5%를 차지

했으며, 이중 2,646건은 폭력범죄였다(National Police Agency, 
2013).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청소년기의 

음주는 여러 학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청소년의 음주원인과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청소년 음주를 설명하는 연

구는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상호작용이론, 문제행

동이론 등을 활용하였는데(Hwang, 2010; Hyun, 2012; Kim, 
2006; Lee & Chung, 2010), 이 이론들의 기본가정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개인을 둘러

싼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행위와 

습관, 신념과 태도 등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다. 이는 음주

행위가 인간의 생물학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

인 중 어느 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요

인의 상호작용함으로서 나타나고,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강조한다(Enoch, 2003; Wakefield, 
1992). 이처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으로는 생태체

계적 관점을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청소년 

음주와 관련한 연구들을 이 관점에 따라 개인 및 미시체계, 
중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요인들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2). 첫째, 미시체계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

들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 자아효능감, 공격성, 음주

기대와 같은 요인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Chae & You, 2012; Chong, 2005; Hyun, 2012; 
Kim, 2005; Kim & Kim, 2009; Lee & Jung, 2012; Shin, 
2010; Yoo & Kim, 2010). 다음으로 중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 연관된 관계들이며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미

시체계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가족, 친구, 이웃이 포함되

며 근접체계들과의 관계를 제시한다(Park, 1999; Park, 
2002). 청소년 음주와 관련한 중위체계의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양육 태도, 
지지와 관련된 변수(Park & Shin, 2011; Yoon, Cho, & Choi, 
2009)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청소년이 속한 집단의 구성

원들의 음주 및 음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집단과 환경

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했다(Chae & You, 2012; Chung, 2007; Chung & Kim, 2009; 
Hyun, 2012; Kim & Koh, 2008; Yoon, et al., 2009). 외체계

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미시체계와 중위체계

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이고, 거시체

계는 광범위한 사회 또는 문화의 이념적, 제도적 양식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외체계나 거시체계적 요인에 초점

을 두는 연구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Kim, JeKarl, Kwon, 
& Park, 2012; Kim & Kim, 2013; Lee et al., 2012), 청소년

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주류광고나 유해업소의 접근

성, 그리고 규제정책이나 사회문화적 변수의 영향에 초점

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음주

에 관련한 요인들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
지만 청소년 음주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정책 마련을 위

1)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는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 경험, 혼자서 술을 마신 경험, 가족이
나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에 탑승한 경험,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 등(Ministry 
of Education et al., 2013).

2) 이러한 분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과 환경의 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접근으로 Park (2002)은 Bronfenbrenner (1979)의 분류
체계에 따라 알코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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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진행되어 온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

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

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

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변인들의 영

향력 크기를 살펴본다면 청소년 음주에 대한 연구경향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음주

와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민간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

된 청소년 음주관련 연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정도인 문

제음주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들이 유의하게 제시하는 

변수들의 효과크기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메타분석

(meta analysis)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통계적 분

석방법으로, 단편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

적으로 수행된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요약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방

법이다(Glass, 1976; Mullen 1989). 이는 특정 분야의 경향

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분야 문헌 연구들을 보다 정밀하고 

엄격하게 통합하고 개괄하는 수량적 연구 방법으로(Mullen 
1989), 각각 다른 통계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입 가능성이 있는 다른 상호작용을 무시

하고 무리하게 결과들을 종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들을 종합한 더 큰 표집

을 통하여 가설을 검정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연구결과물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정하

여 객관성의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연구의 효과와 경

향은 물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Oh, 2002). 
국내에서 진행된 알코올관련 메타분석 연구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와 우울증에 대한 상관

성 연구가 4편(Bae & Lee, 2010; Cha & Park, 2011; Kim, 
Nam, & Park, 2005; Young & Lee, 2012), 그리고 최근 성인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1편(Kim, Lee, & Chung, 
2013) 정도 있다. 이들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청소년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메타분

석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른 음주시작 연령은 성

인이 된 이후에 음주와 관련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

이며(Englund et al., 2008; Mason et al., 2010), 자살과 같 은 

심각한 다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ossarte & Swahn, 2011; Chung, 2011), 청소년기는 치료재

활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음주문제 예방에 대

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문

제음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까

지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그간 청소년 음주

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와 그 영향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선정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KERIS), 국회도서

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청소년’과 ‘음주’를 주제어로 하

여, 199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
색한 논문은 위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한국학

술정보원(KISS), DBPIA와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해 수집

하였고, 메타분석에 적절하지 못한 형식의 논문은 2단계를 

걸쳐 제외하였다3).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7편
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3) 한국교육학술정보(KERIS)를 통해 주제어를 검색한 결과 839편, 국회도서관을 통해 주제어를 검색한 결과 265편으로 총 1,104편
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연구에 포함시킬 자료는 단계별로 선정하였는데, 우선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문제
음주’를 측정하지 않은 논문 793편, 중복논문 92편(학위논문 축약본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 48편, 비용추계논문 
8편, 프로그램 개발 연구 25편, 실태 및 인식조사연구 53편, 사례연구 및 질적연구 5편, 정책개발연구 16편, 원문확보가 불가한 
2편을 포함한 총 1,042편을 제외하고 62편을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62편의 본문을 확인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하지 않은 논문 
45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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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처리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을 사용하였다.

(1)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7편 논문에서 출판년도, 출판형

태, 문제음주 관련 변인, 상관계수, 표본크기를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문제음주와 관련 있는 변인들 중 동일한 변인

끼리 통합하여 하위변인군으로 범주화하였고, 하위변인군

을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하여 분류하였다. 하지만 청소

년의 문제음주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주로 미시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중위체계의 수준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력을 검토하

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변수를 개인, 가족, 인접환경(또래), 인구사

회학적 요인의 상위변인군으로 구분하였다. 

(2) 동질성 검증

메타분석은 개별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크기를 통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연구들이 병합하여 비교 가능한 것인지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동질성 검정은 개별 연구에서 추출한 변인들의 

모집단이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하여 고정효과모

형(fixed effects model),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 중 그 결과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Oh, 2002). 동질성 검정 통계량 Q값에 대한 해

석은 χ²(카이제곱) 분포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변

인들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통계적인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추출 편의성 검증 

메타분석은 종결된 개별적인 연구들을 수집하여 통합함

으로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방법이

다. 그러나 수행된 모든 연구를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메타분석 결과의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출판편의오류라고 한다. 따라서 출판편의 검정은 연구자

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Funnel plot

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출판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의 관계를 나타내는 Funnel plot이 좌

우 대칭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Littell,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분석대상의 추출 편의성을 검증하였다. 

(4) 상관계수 변환 

청소년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의 효과크

기를 산출하기 위해 상관계수 r값을 추출하여 Fishers` z척
도로 변환하였다. 단순상관계수 r값을 Fishers`s z 값으로 

변환하는 공식과 z의 분산(Vz) 및 표준오차를 산출하는 공

식은 다음과 같다 (Boresn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  
     



  

신뢰구간은 표준오차의 값을 사용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작은 표준오차를 지닐수록 정확한 효과크기와 평균상관계

수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큰 연구에 가

중치를 부여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역변량가중치(Wi)
와 가중평균(M)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과정으로 각 연구에서 추출한 단순상관계수 r값
을 Fisher`s z로 변환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분석한 후, 
해석의 편의를 위해 다시 상관계수로 변환하여 보고한다

(Boresntein et al., 2009). 

(5) 산출된 효과크기의 해석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화된 상관계수(Zr)가 나타내는 

효과크기는 Cohen (1988)의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효과크

기가 .10 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25전후이면 ‘중간효과’, 
.4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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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인의 범주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동일한 내용을 담

고 있는 경우 하나의 하위변인군으로 통합하여 범주화하

였고, 하위변인군은 다시 개인, 가족, 환경,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의 상위변인군으로 구분하였다. 하위변인군에 속

하는 변인들이 동일한 방향을 갖고 있고 문제음주와 유의

미한 관계를 나타낼 경우 하위변인군을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하고 효과크기 값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위변인군

마다 하나의 효과크기 값을 산출하는 것은 각 하위변인군

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더러 하위변인군간의 방향성

이 각기 달라 효과크기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상위변인군 개별의 효과크기는 분석하지 않았다. 다
만 하위변인군이 어떤 범위의 접근에 해당하는지 상위변

인군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기술하였다.

3. 연구결과

1) 일반  특성

청소년 문제음주를 종속변수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

문 17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총 17편의 논

문 중 석･박사학위논문은 14편, 학술지 논문은 3편이었고, 
연구대상은 중학생 2편, 고등학생 10편, 중･고등학생 5편
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17편 모두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논문에서 문

제음주 측정에 사용한 척도는 총 7가지로 POSIT4)을 사용

한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문제성 음주자 선

별도구5) 2편, NAST 2편, 청소년음주개입척도6) 2편, 
AUDIT 1편, CAGE 1편, RAPI7) 1편이었다.

<Table 2> Major characteristics of 17 studies
 

Categories No. of studies %

Type Thesis or dissertation 14 82.4

Journal article 3 17.6

Research subjects Middle school 2 11.8

High school 10 58.8

Middle & high school 5 29.4

Gender Male and female 17 100

Measurement of problem drinking
Korean Adolescent Alcohol Problem Index 2 11.8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Scale 2 11.8

AUDIT 1 5.9

CAGE 1 5.9

NAST 2 11.8

POSIT 8 46.9

RAPI 1 5.9

Note: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Opener; NAST=National Alcoholism Screening Test; 
POSIT=Problem Oriented Screening Instrument for Teenagers; RAPI=Rutgers Alcohol Problem Index

4) 미국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서 개발한 POSIT(Problem Oriented Screening Instrument for Teenagers)사용
(Lee, 2006).

5) Kim, JeKarl, & Song(2005)이 개발한 청소년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KAAPI) 사용(Song, 2007).
6) Mayer & Filstead(1979)이 개발한 청소년 음주 개입 척도(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Scale) 사용(Cha, 2004).
7) Rutgers Alcohol Problem Index(RAPI) 척도 사용(Cho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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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질성 검정 결과

본 연구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

구에서는 모집단의 분포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Q=5229.605, p<.05), 분석대상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

로부터 무작위(random)로 추출된 표본 연구임을 가정하는 

랜덤효과모형을 채택하여 메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3> Test of homogeneity 
 

K Q P-value -95%CI ES +95%CI I-squared

176 5229.605 <.05 0.108 0.140 0.171 96.054

3) 출 편의 검정 결과

자료의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Figure 1]과 같이 나

타났다. 일부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비교적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 출판편의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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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nel plot of variable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4) 문제음주 련 변인의 특성

문제음주 관련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결과는 <Table 4>
와 같이 4개 상위변인군, 20개의 하위변인군 그리고 총 

176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변인군을 중심으로 

하위변인군의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인구학적 변인

군에는 성별, 연령, 학교유형 등 5개의 하위변인군이 포함

되어 있고, 각 하위변인군에 총 19개 변인이 포함되었다. 

개인 변인군으로는 11개의 하위변인군 아래 총 96개의 변

인이 추출되었고, 빈도가 높은 변인은 긍정적 음주기대(25
개). 음주수준(18개), 대처방식(16개) 순서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가족 변인군은 가족관계(11개), 가족음주(17개), 부
모양육 및 감독(17개)으로 3개 하위변인이 포함되며, 총 45
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인군은 하나

의 하위변인군인 또래음주에 총 16개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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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4개의 상위 변인군 중에서 개인 변

인군이 총 98개로 해당 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

족 변인군(45개), 인구사회학적 변인군(19개), 환경 변인군

(16개) 순이었다. 특히 개인 및 가족과 관련한 변인들이 전

체 변인 176개 중 143개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

었다. 

<Table 4> Frequency of major variables 

Categories Sub-categories No. of 
variables % Categories Sub-categories No. of 

variables %

Individual

Positive expectancy 25 26.1

Demographic

Economic condition 2 10.5

Negative expectancy 2 2.1 Gender 7 36.9

Coping methods 16 16.7 Age 5 26.3

Depressive anxiety 2 2.1 Housing (own, rent) 3 15.8

Drinking motivation 5 5.2 School type 2 10.5

Drinking level 18 18.8 sub total 19 10.8

Drinking control 3 3.1

Family

Family relationship 11 24.4

Self esteem 8 8.3 Family alcohol use 17 37.8

Self efficacy 6 6.2 Parental supervision 17 37.8

Emotional state 6 6.2 sub total 45 25.6

Mental health 5 5.2 Approximal 
Environment

Peer alcohol use 16 100.0

sub total 96 54.5 sub total 16 9.1

Total 176 100.0

4) 문제음주 련 변인 분석 결과

청소년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인

구학적 변인군에 속하는 주거상태와 개인변인군에 속하는 

음주통제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이 각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20개의 

하위변인군 중 2개를 제외하고, 문제음주와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는 18개의 하위변인군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문제음주 관련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청소년 문

제음주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경제적조건, 성별, 
연령, 학교유형, 긍정적기대, 부정적기대, 대처방식, 우울

불안, 음주동기, 음주수준, 정서상태, 정신건강, 가족음주, 
그리고 또래음주 요인이었다. 이를 상위변인군별로 해석

해보면,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

(용돈 등)이 있고, 연령이 높고, 전문계 학교에 다니고, 남
자인 경우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
인적 요인군에서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가 높을수

록, 음주를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인지할수록, 우울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음주동기가 분명하고 음주횟수

나 빈도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기대는 음주와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서는 부정적 기대 역시 문제음주와 정적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청소

년의 경우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 결과에도 불

구하고 또래의 영향이 부적 기대를 상쇄하여 실제 음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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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모두 횡단연구로써, 부
정적 기대와 문제음주를 인과론적으로 해석하기에 다소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음주경험을 많이 했기 때

문에 음주에 대한 부적 결과를 인지하며,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두려움이나 짜증 같은 정서상태를 경험하고 

반사회적 인격양상이나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도 문제음주 수준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요인군 중에서는 부모의 음주량과 횟수가 높은 경우 

문제음주 수준이 높았다. 환경변인에 포함되는 하위변수

는 또래음주요인으로 음주하는 친구들의 비율이나 음주

빈도, 그리고 음주횟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음주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청소년 문제음주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부모의 감독이었다. 
즉, 개인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효능

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요인 중에서는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친밀도가 높

고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음주 수

준이 낮고,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경우 역

시 낮은 문제음주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효과크기별로 살펴보면, 개인요인 중 음주

동기(ES=.478)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인구학적 요

인군 중 경제적조건(ES=.212)과 개인요인군 중 음주수준

(ES=.371), 긍정적기대(ES=.281), 부정적기대(ES=.202)가 

‘중간 효과’를 보여주었다. 가족요인 중 가족관계(ES=-.103)
와 부모양육 및 감독(ES=-.148), 그리고 환경요인으로 또

래음주(ES=.331) 역시 ‘중간 효과’ 범주에 포함되는 변인

군이었다. 그 밖에 성별(ES=.049), 연령(ES=.091), 학교유

형(ES=.060), 대처방식(ES=.147), 우울불안(ES=.178), 정서

상태(ES=.144), 정신건강(ES=.133), 자아존중감(ES=-.089), 자
아효능감(ES=-.175), 가족음주(ES=.087) 등은 ‘작은 효과’
를 보여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from meta analysis: effects size of variables 

Categories Sub categories No. of 
variables ES -95%CI +95%CI

Demographic

living arrangement 3 .090 -.026 .203
economic condition 2 .212* .010 .398

gender 7 .049** .019 .078
age 5 .091** .039 .141

school type 2 .060** .015 .104

Individual

positive expectancy 25 .281*** .238 .323
negative expectancy 2 .202* .032 .360

coping methods 16 .147*** .080 .212
depression 2 .178*** .124 .232

drinking motivation 5 .478*** .384 .563
drinking level 18 .371*** .300 .437

drinking control 3 -.088 -.180 .007
self esteem 8 -.089*** -.129 -.049
self efficay 6 -.175*** -.297 -.047

emotional state 6 .144*** .064 .223
mental health 5 .133*** .081 .184

Family
family relationship 11 -.103*** -.125 -.081
family alcohol use 17 .087*** .038 .136
parental supervision 17 -.148*** -.197 -.097

Approximal
Environment peer alcohol use 16 .331*** .284 .377

Note: ES=Effect Siz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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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지난 20여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와 관련한 여

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들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청소년 음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청소년 문

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 음주에 대한 개입이나 정책을 논

의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청소년 

문제음주와 관련한 변인군을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인

구사회학적, 개인, 가족, 환경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변인군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 20여 년간 이루어진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한 

논문 중 문제음주를 종속변수로 하며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17편이었다. 대부분 학위논문이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모두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

한 연구였다. 이들 연구에서 추출된 문제음주와 관련한 변

인은 총 176개였고, 이를 생태체계관점의 틀에 맞추어 인

구학적, 개인, 가족, 환경의 4개 상위변인으로 분류하였고, 
각 상위변인 아래 개인변인이 98개, 가족 변인이 45개, 인
구사회학적 변인이 19개, 환경변인이 16개 순으로 추출되

었다. 청소년 문제음주를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는 대부분 

개인변인 그리고 가족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인변인이 중심이 되는 연구경향은 성인 

문제음주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Kim et 
al., 2013). 음주를 하는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진다. 다만, 청소년 문제음주

를 둘러싼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교하여 

가족변인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는데, 이는 성장기라

는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청소년의 음주관련 연구에서도 환경적인 영역의 요

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음주를 분석하는 여러 연구가 사회통제이

론이나 사회학습이론과 같은 이론적 틀을 활용함에도 불

구하고(Hwang, 2010; Kim, 2006; Lee & Chung, 2010) 환경

적인 변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것

을 확인시켜준다. 청소년들은 모델링의 효과에 더욱 민감

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류 광고나 음주관련 

정책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환경적 요인의 구체

적 예인 국가의 알코올정책은 그 국민의 음주행동에 큰 영

향을 준다.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알코올정책

으로는 음주연령제한이나 주류광고 제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인 자

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음주율은 여

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주류구입이나 

유흥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확인이 제대로 준

수되고 있지 않다8). 또한 청소년 음주에 직,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도 미약하거나 

모호하여 국내의 주류광고에 거의 항상 음주 장면이 등장

하고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것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Lee et al., 2012). 이러한 문제를 

겨냥하여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선두로 파랑새 플랜 

2020에 이르기까지 음주폐해감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

만, 여전히 보다 포괄적인 중독종합정책은 미흡한 것이 사

실이다. 청소년 음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

책개발과 거시적 증거기반 실천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적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요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성인음주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연구에서도 

제기되었으며(Kim et al., 2013), 국내의 음주관련 연구가 

좀 더 개인, 가족, 환경적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문제음주와 관련한 상관관계 계수의 효과

크기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과 예방

에 대한 함의를 준다. 여러 영향요인의 효과크기 분석결과 

음주동기, 음주수준, 음주기대와 같은 개인요인들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개입에서 음주동기나 음주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 제기되며, 이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주장해왔다(Chong, 

8) 청소년의 주류구매와 주류구매 용이성에서 음주자 중 주류구매율은 27.5%, 주류구매 시도자의 주류구매 용이성은 7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et al., 2013). 2013년 대한보건협회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600개 편의점 중 263
개의 편의점(43.8%)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PH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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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im, 2005; Kim & Kim, 2013). 이에 대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음주기대를 낮추거나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리더십 프로그램과 같이 청소년들이 갖는 자기효

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

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입방법도 제시되었고, 
실제로 청소년의 리더십이 문제음주에 있어서 보호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hung, 2007). 효과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 효능감 영

역에 포함되는 변수들이 문제음주와 부적인 관계가 있다

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환경요인군에 포함된 

또래의 음주정도나 음주하는 친구의 수의 효과크기도 개

인요인인 음주동기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청
소년기는 가장 가까운 근접환경인 또래의 영향을 어떤 생

애주기보다도 많이 받는 시기로써, 본 연구결과는 또래의 

음주관련 행동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시켜주었

다. 이 또한 청소년 대상 음주문제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

에 대한 함의를 주는데, 청소년기에는 개인보다는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

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요인군에 속하는 가족관계나 부

모의 감독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래의 영향보

다 크지는 않지만, 가족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정서적, 행
동적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음주 관련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점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족 간의 긍정

적 소통과 친밀도를 향상시키는 개입의 중요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는 같은 조건 하에서 청소년 문제음주를 감

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

구 결과는 앞서 설명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과 함께, 직접적 개입과 예방의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요인

과 또래를 함께 겨냥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의 결합력

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5. 결론 

국내에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청소년 문제음주

에 관련한 국내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많은 연구가 주로 개

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주에 대한 동기나 

음주기대, 우울불안, 자기 효능감 등이 문제음주와 관련있

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나 부

모의 감독 역시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주는 가족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개입이나 예방 프

로그램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음주행동은 개인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
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환경적 요인으로 또

래의 영향 정도를 주로 파악했을 뿐, 보다 거시적인 환경

에 대한 요인에는 덜 주목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
소년의 음주와 음주문제는 이를 예방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

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청소년 건강증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근

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관련 연구는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피력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음주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그간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여러 요인을 확

인하고 그 효과크기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지고 있다. 하지만, 메타분석의 조건에 따라 연구표본을 선

발하는 과정에서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였기에 문제음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한 종속변수를 문제음주로 제한하였기에, 청소년 음주와 

관련한 모든 영향요인을 분석하지 않아 다소 그 범위가 협

소하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점도 가지

고 있는데, 논문의 질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도 메타분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를 내포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 음주와 관련한 

보다 포괄적인 변인들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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